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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GoBack]20회 맞은 SKT 최우수 협력사 시상식
“드림팀으로 다시 뜁니다”
- 22일 정재헌 CEO∙협력사 30개사 대표 등 참석해 미래 동반성장 방향 공유
- 수상 기업에는 무이자 대출∙구성원 복리후생 등 다양한 혜택 지원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5. 12. 23]

[bookmark: _Hlk151973338]“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저희와 나란히 뛰는 ‘드림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재헌 SK텔레콤(www.sktelecom.com) CEO가 지난 22일 열린 '2025 최우수 협력사 시상식'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우수 협력사 시상식’은 SKT가 협력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 동반성장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행사에선 ‘시너지’와 ‘파트너십’ 두 부문에서 총 30개사가 수상했다.

시너지 부문에는 통신 서비스와 네트워크∙AI 등 SKT의 주요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고, B2B(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3개사가 선정됐다. 파트너십 부문에서는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ESG 경영 체계 구축에 앞장선 7개사가 수상했다.

[bookmark: _Hlk216871839]수상 기업에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 협력사에도 ▲동반성장펀드(대출이자 지원) ▲채용 및 교육 지원 ▲ESG 경영 체계 구축 지원 등 실질적인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파트너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번 시너지 부문 수상으로 6년 연속 최우수 협력사에 선정된 ㈜소프트웍스의 구본철 대표이사는 “SKT와 함께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SKT의 본원적 경쟁력을 혁신함에 있어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헌 SKT CEO는 “SKT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준 파트너사 여러분에 감사드린다”며 “지난 20년 간 써 내려온 역사를 앞으로도 더 멀리, 그리고 다같이 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SK텔레콤이 한 해 동안 함께 성장하며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협력사들을 초청해 '2025 최우수 협력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1. 정재헌 SKT CEO가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2. 정재헌(맨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CEO와 SKT 주요 임원들이 최우수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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